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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UN해양총회 막바지 유치 총력전
-  한국·칠레 공동 준비... 12월 UN총회에서 개최국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제14번 목표(‘지속가능한 해양’) 달성을 위한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우즈홀 해양

연구소에서 열린 ‘UN SDG 14 씽크탱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UN 사무총장 해양특사 주재로, 해양 분야 유력인사 20여 명이 모여 2030년

이후 UN의 해양 목표(Post-2030 SDG 14)와 국제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해양총회가 Post-SDG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연도인 2030년 이전에 열리는 만큼, 2030년 이후 글로벌 해양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해양총회의 준비 과정에서 각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종료 후에는 UN 사무총장 해양특사, 칠레 기후대사와 별도로 면담을

가졌으며, 오는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

확정 결의안’의 원활한 채택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는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핵심 해양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12월 UN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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